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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(으)니까
~니까 — 말하는 사람의 판단 근거

또 하나의 '이유' 표현입니다. -아서/어서가 단순한 원인을 나타낸다면, 이 표현은 이유를 뒤에 오는 말의 근거로 제시합니다. 그래서 요청으로 이어
질 수 있는 것은 이 어미뿐입니다.

■ 결합 방법

어간 종류 형태 예

받침 없음 -니까 가다 → 가니까

받침 있음 -으니까 먹다 → 먹으니까

ㄹ 받침 ㄹ 탈락 만들다 → 만드니까

과거 -았/었으니까 가다 → 갔으니까

이다 -(이)니까 학생이니까

뒤에 오는 말 명령, 제안 닫으세요, 갑시다, 하지 마세
요

■ 언제 쓰나요

-(으)니까가 -아서와 다른 점은 두 가지입니다. 첫째, 뒤에 명령과 제안이
올 수 있습니다.: 추우니까 창문을 닫으세요. 둘째, 시제를 붙일 수 있습니
다.: 어제 갔으니까 오늘은 안 가요. 두 가지 모두 -아서로는 불가능합니
다.

결합 방법은 기본 규칙을 따릅니다. 모음 어간에는 니까, 자음 어간에는
으니까를 붙이며, ㄹ 어간은 평소처럼 ㄹ이 탈락합니다. 만들다는 만드니
까, 살다는 사니까가 됩니다.

알아 둘 만한 두 번째 용법은 발견입니다. 동작에 붙어 'X를 해 보니 Y임
을 알게 되었다'라는 뜻을 나타냅니다: 집에 가니까 아무도 없었어요. 이
때는 이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, 무언가를 알아차리게 된 순서를 나타낼
뿐입니다.

■ 예문

■ 비교

-아서/어서
가장 확실한 기준은 뒤에 무엇이 오는가입니다. 뒤 절에서 누군가에게
무엇을 하라고 한다면 -(으)니까만 쓸 수 있습니다. 단순히 원인을 말할
때는 둘 다 가능하지만 -아서가 더 중립적으로 들립니다.

추워서 닫았어요. (닫았다) / 추우니까 닫으세요. (닫아 주세요)

정해진 인사말
인사 표현은 -아서로 고정되어 있습니다. -(으)니까로 바꾸면 변명하듯
따지는 말투로 들립니다.

만나서 반갑습니다. / 만나니까 반갑습니다(×)

-(으)ㄴ/는데
-는데는 인과 관계를 주장하지 않고 배경을 제시합니다. 무언가를 설명
하기보다 이야기를 이끌어 갈 때 쓰세요.

추우니까 닫으세요. (추우니까) / 추운데 창문이 열려 있어요. (추운데 창문
이 열려 있다)

■ 주의

✗ 제가 만들으니까 기다려 주세요.
○ 제가 만드니까 기다려 주세요.
ㄹ로 끝나는 어간은 이 어미 앞에서 ㄹ이 탈락합니다. 사니까, 아니까, 노니까도
마찬가지입니다.

✗ 만나니까 반갑습니다.
○ 만나서 반갑습니다.
인사와 사과는 -아서로 만든 고정 표현입니다. 늦어서 죄송합니다도 같은 방식
입니다.

✗ 배가 고파서 밥 먹을까요?
○ 배가 고프니까 밥 먹을까요?
제안도 명령형으로 취급하므로 -아서는 쓸 수 없습니다. -(으)ㄹ까요, -(으)세요,
-(으)ㅂ시다로 끝나는 절 앞에는 -(으)니까가 와야 합니다.

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가세요.1

비가 오니까 우산을 가져가세요.2

제가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.3

배고프니까 밥부터 먹읍시다.4

어제 갔으니까 오늘은 안 가도 돼요.5

위험하니까 조심하세요.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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